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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학자료 서비스를 중기 및 장기적으로 링크드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여 서비스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근대문학자료 서비스를 단순히 현재의 기술적 트렌드인 링크드 데이터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외부의 다양한 데이터, 정보원과 지속적인 연결관계를 갖고 자동화된 기계처리가 

가능한 고품질의 원천데이터를 만들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근대문학자료의 서비스 활성화와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데이터 연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링크드 데이터를 채택한 해외의 다양한 도서관 및 서지 

서비스 사례들을 먼저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검토한 시사점을 기반으로 데이터 관리, 시스템관리, 

이용자서비스 관점에서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의 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ed a plan to convert the modern literary data servic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nto linked data-based services. This is not to simply convert the modern literary data 

service into linked data, which is the current technological trend. This is to create high-quality 

source data capable of automated machine processing with continuous connection with various external 

data and information sources in the long term. To this end, in order to revitalize the service of 

modern literature and to solve the efficient data linkage with related institutions, various overseas 

library and bibliographic service cases that adopted linked data were first reviewed to draw 

implications. In addition, based on the reviewed implications, the plan to reorganize the modern 

literary service in terms of data management, system management, and user service was described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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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립중앙도서관은 2014년부터 국내의 다양

한 근대문학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

료 외에 국내 도서관과 문학관 등의 자료를 통

합하여 서비스한다. 최종 서비스 대상 자원은 

목록 정보 외에 목차와 해제 그리고 원문을 함

께 제공하고 있으며, 시간과 작가(인물)를 중심

으로 한 검색도 지원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근대문학자료의 외부 자원 

확충을 위해 2014년 이후로 지속적인 연구개발

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간별로 다양한 유

형의 자원을 조사하고 발굴하는 작업을 병행했

다. 특히 2014년 국내 근대문학자료 소장 실태 

조사에서는 국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근대문학자

료를 조사하여 향후 목록화해야 할 대상 자료를 

분명히 했다. 이는 서비스 대상 자원 확충을 위

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보서비

스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이며, 서비스 대상 데

이터 확보를 우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

지로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서비스 시스템

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직접 구축 운영하는 로

컬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확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외부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것

이다. 외부 데이터와의 연결도 연결 후 직접 데

이터를 확보하는 방법과 연결만 유지하는 방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자료는 

직접 데이터 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물론 외부 기관과의 연계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 국립중앙도서관 링크드 

데이터(linked data) 플랫폼에서 데이터 서비스

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의 데

이터베이스 구축과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MARC(MAchine Readable Cataloging)

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를 

원천데이터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

학자료 서비스를 중기 및 장기적으로 링크드 데

이터 기반으로 전환하여 서비스하는 방안을 제

시하는 것이다. 이는 근대문학자료 서비스를 단

순히 현재의 기술적 트렌드인 링크드 데이터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보다는 장기적

으로 외부의 다양한 데이터, 정보원과 지속적인 

연결 관계를 갖고 자동화된 기계처리가 가능한 

고품질의 원천데이터를 만들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런 환경 구성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그 간 

근대문학 서비스를 위한 원천 데이터 확보를 

위해 사람이 외부 정보자원을 조사하여 목록을 

정리하고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데이터를 확보

한 후 원천데이터를 다시 구축하는 공정을 개

선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런 환경이 구성되면 

서비스 활성화와 유관 기관과의 효율적인 데이

터 연계가 가능하여 결국에는 이용자에게 풍부

한 정보 탐색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운영기관

도 고품질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근대문학자료의 

서비스 활성화와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데이

터 연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링크드 데이터를 

채택한 해외의 다양한 도서관 및 서지 서비스 

사례들을 먼저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검토한 시사점을 기반으로 근대문학 서

비스를 개편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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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본 연구관련 선행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근

대문학 서비스를 직접 대상으로 한 연구와 문

학콘텐츠에 대한 연구와 도서관의 링크드 데이

터 서비스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서비스 관련

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자체적으로 3개년 간 

수행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3

개년 간 국내 근대문학자료 소장 실태를 단계적

으로 추진하였다. 1차년도는 1894년부터 1945년

까지(국립중앙도서관, 2014), 2차년도는 문학 

단행본과 근대문학잡지(국립중앙도서관, 2015), 

3차년도는 종합잡지(국립중앙도서관, 2016)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물들은 근대문

학서비스의 원천데이터 현황을 파악하는데 직

접 활용되었다. 한편 홍현진 외(2014, 2015)는 

한국근대문학에 대한 주제가이드를 개발하여 제

시한 바 있으며, 노영희 외(2016)는 이 연구를 

보완하여 실제 주제 가이드에 대한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서비스 개선은 곽

승진, 노영희, 정대근(2018)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연구는 이용현황과 만족도를 근거

로 다양한 홍보활동이 근대문학서비스 개선에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문학 콘텐츠의 경우는 공간 구성과 연계된 

연구가 주를 이루는데, 이명호, 오삼균, 도슬기

(2015)의 경우는 현재의 문학관이 복합문화공

간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술 요소를 모두 가지

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오창은(2016)의 경우는 

국립한국문학관을 라키비움 개념에 입각한 복

합문화공간 개념의 도입 필요성과 확장 가능함

을 제시하였다. 

링크드 데이터 관련 연구는 비교적 최근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도서관 데이터 확장에 관한 연구로는 이성숙, 

박지영, 이혜원(2017)과 박지영(2012)의 연구

를 들 수 있다. 전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링크

드 데이터 중 인물 데이터를 주제에 포함시킴으

로써 서지 데이터의 접근점 확대가 가능함을 그

리고 후자는 링크드 데이터를 활용한 서지 정보 

확대가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노지현(2019)은 

링크드 데이터라는 도구를 도서관에서 활용하

기 위해 편목이라는 관점에서 기존 데이터체계

와 함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문호, 최성필(2017)의 경우는 대규모 생명, 

의학 데이터인 MDELINE 전체 데이터베이스

를 링크드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고 중복제거

를 통해 효율적인 저장소 구축이 가능함을 제

시하기도 하였다. 

근대문학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주체인 국립

중앙도서관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링크

드 데이터 관련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적

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원천 데이터 

자체를 링크드 데이터 형식으로 구축하기 위한 

제안이나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운영중심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기능요소

까지 구체적으로 도출한 연구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3. 링크드 데이터 기반 도서관 
서비스 사례조사

도서관은 기계처리가 가능한 자동화된 목록 

작성을 위해 MARC 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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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고 이용자 서비스를 수행해왔다. MARC

가 도서관 간의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형식이자 표준으로 효과적인 도서관 데이터의 

교환, 관리, 서비스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MARC는 도서관 이

외의 지식분야와의 상호운용성 확보의 어려움, 

다양한 데이터와의 계층관계 표현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외부적 환경 변화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과 같은 플랫폼 독립적

인 저비용 고효율 언어의 등장과 더블린 코어

(Dublin Core)와 같은 새로운 메타데이터의 등

장은 도서관 데이터, 즉 서지데이터에 대한 새

로운 형식의 구축과 공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

다. 특히, 링크드 데이터의 성장은 도서관에도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구축, 개방, 서비스 개발

을 요구하고 있다. 링크드 데이터는 웹을 공유

된 데이터베이스처럼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다. 링크드 데이터는 엄격한 표준 용어집 활용, 

기계 처리가 가능한 데이터(machine processable 

data) 구축과 더불어 기존 웹 표준 체계인 URI 

(Uniform Resource Identifier)의 식별자 활용, 

HTTP 프로토콜 활용을 필요로 한다. 물론 도

서관은 기존에 구축한 막대한 양의 서지 데이

터와 주제명, 저자명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정보기관보다 링크드 데이터

화에 발 빠르게 대응했으며, 새로운 서지 모형 

연구개발, 서비스 구축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세계 각국의 국립도서관들은 자관의 데이터

를 링크드 데이터로 변환하여 개방하는 서비스

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문

학자료의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단순히 데이

터를 개방하는 관점의 사례는 고려하지 않았

다. 도서관의 데이터, 정보에 대한 접근점 향상

과 링크드 데이터라는 새로운 데이터 유형으로 

보다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링크드 

데이터 기반 도서관 서비스 사례조사 대상은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BnF)의 data.bnf.fr 프로젝트, OCLC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의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의 Bibliographic Framework 프로

젝트이다. 

3.1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프로젝트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자관의 데이터가 웹

에서 보다 유용하게 잘 사용될 수 있는 방안

을 찾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는데 이것

이 ‘data.bnf.fr(http://data.bnf.fr)’이다. 이 프

로젝트는 기본적으로 기존 도서관 데이터를 변

환하고, 내부 혹은 외부 정보자원과 연결하여 

데이터를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풍부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들을 상호연결해서 일반 이용자는 물론 인터

넷 검색엔진들이 해당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

도록 HTML 페이지에 게시하는 것까지를 포

함한다. 

또한 원천 데이터인 MARC 형태의 도서관 

데이터는 링크드 오픈 데이터 원칙에 따라 RDF 

형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1>은 이 프로젝트의 연결 개념도로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내부 데이터를 RDF화하여 외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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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ata.bnf.fr’ 연결 개념도

(출처: https://web.archive.org/web/20200307063238/https://data.bnf.fr/en/about#Ancre1)

와 연결이 용이하도록 하고, 도서가 대상이 아

니라 대상 도서가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개체

들을 외부와 연결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오픈 데이터 서비스의 데

이터 모델은 내부 응용시스템으로부터 추출된 

데이터 통합과 외부 정보자원과의 연결까지 가

능하도록 구성하였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생산되는 자원(전거 및 목록레코드 등)은 ARK 

(Archival Resource Key) 식별자를 할당하여 

지속적인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첫번

째 단계로 FRBR 모델에 기초한 서지 프레임

워크를 개발하였다. 프레임워크를 통해 구현되

는 데이터는 구조화되고 기계처리가 가능하고 

외부 및 내부 데이터 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

하도록 RDF 기술규칙을 준수한다. <그림 2>는 

FRBR 모형에 기초하고 있는 프랑스 국립도서

관의 오픈 데이터 서비스는 기존의 서지 정보 

검색과 유사한 이용자 경험을 제공하며, 관련

된 작품, 저자, 서로 다른 표현형, 구현형 관련 

저작물의 일괄 검색과 연결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3>은 실제 검색 결과 예시로 저작자에 

대한 상세정보와 관련 이미지, 관련 웹사이트 

등 다양한 연결 구조 확인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외부 데이터와 인터링킹된 데이터를 이

용자에게 제시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검색결과

를 제시하고 유사한 또 다른 온라인 자료로 이

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그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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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프랑스 국립도서관 RDF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

(출처: https://data.bnf.fr/fr/opendata)

<그림 3> 프랑스 국립도서관 검색결과 예시

(출처: https://data.bnf.fr/fr/14953499/fedor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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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프랑스 국립도서관 검색결과 중 인터링킹 예시

(출처: https://data.bnf.fr/fr/14953499/fedor_3/)

3.2 OCLC WorldCat Linked Data

도서관의 장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인쇄물 형

태뿐만 아니라 디지털 형태로 변화하고 있고, 

도서관의 이용자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정보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

다. 또한 도서관의 데이터나 정보는 도서관 홈

페이지에서만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구글, 위

키피디아, 소셜 미디어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와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

다. 나아가서는 도서관 데이터 자체를 웹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OCLC는 이런 환경변화와 도서관 데이터의 

강점을 활용하여 웹에 도서관 데이터를 공유, 

재사용하고 웹의 일부분으로써 도서관 데이터

가 공유, 재사용되도록 링크드 데이터를 활용

하였다(Fons, Penka, & Wallis, 2012). 또한 

웹의 검색엔진과 서비스들이 도서관 데이터를 

색인하여 보다 높은 비중으로 상위에 검색결과

가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schema.org의 용어

집을 활용하여 링크드 데이터로 구조화된 서지 

정보를 노출하였다. 

<그림 5>에서 보는 것처럼 도서관의 저작물

은 장소, 개념, 사람, 기관, 이벤트 등 다양한 유

의미한 정보자원과 연결되어 있다. WorldCat

은 Schema.org의 용어집을 활용하여 서지 정

보에 대한 구조화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검색엔

진이 색인할 수 있도록 했다. 

Schema.org 용어집을 활용했을 때 WorldCat 

서비스가 갖는 장점을 표현한 것은 <그림 6>과 

같다. 이는 웹 검색엔진 및 서비스에서 WorldCat 

서지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갖

는데, 이는 서지정보 기술을 위한 OCLC의 1세

대 링크드 데이터 모델이다. OCLC는 사서의 관

점에서 shema.org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

서관, 소장이라는 객체를 설명하기 위한 어휘를 

확장하고, 콘텐츠와 캐리어(carrier)를 분리하도

록 시도하였다(Gdoby, 2013). W3C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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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OCLC WorldCat의 객체 관계

(출처: https://www.oclc.org/en/worldcat/oclc-and-linked-data.html)

<그림 6> Schema.org 용어집을 활용한 WorldCat 서비스 효과

(출처: Fons, Penka, & Wallis, 2012)

and Business Groups 내에 Schema Bib Extend 

Community Group은 Schema.org를 확장해서 

서지정보를 구조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보다 향

상된 방법을 찾고자하는 시도이며, OCLC는 이 

결과물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 OCLC는 링크드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

지만 근본적인 서지 모델링은 FRBR 개념에 기

초하고 있다(<그림 7> 참조). 

3.3 미국 의회도서관의 BIBFRAME

미국 의회도서관이 추진한 Bibliographic 

Framework Initiative(BIBFRAME)는 2011년 

5월 발족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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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OCLC FRBR 기반 Schema 구조

(출처: Gdoby, 2013)

보들이 지속적으로 상호 연결되는 새로운 서지 환

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BIBFRAME은 어

떤 형태의 콘텐츠 표준(예,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

으며, 도서관 간 데이터 교환이 가능한 모델을 

지향한다. 

도서관은 전자적인 형태로 목록 정보를 공유

하여 중복적인 목록 작업을 줄이고 공유하기 위

해 1960년대부터 이미 MARC를 사용해왔다. 

이후에도 중복 목록을 줄이고 광범위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BIBFRAME

의 경우는 이와 같은 노력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웹을 플랫폼으로 한다는 

것이다. 

BIBFRAME은 도서관을 넘어서는 새로운 모

델을 지향하지만 도서관의 MARC 포맷을 대

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는 미래 서지 기술

(description) 환경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으로 

도서관 데이터가 웹의 일부로, 연결된 세상의 

일부로 살아가는 기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BIBFRAME은 미래의 정보자원과 MARC21

로 인코딩된 전통적인 서지데이터 자산 모두를 

모델링할 수 있는 패턴을 제공한다. 이 패턴은 

웹을 기본적인 틀로 활용해서 기존 서지정보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링크드 데이터와 같은 

방법을 도입하여 기존 데이터에 대한 정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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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같은 대안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도서관과 유사 기억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Library of Congress, 2016). 

BIBFRAME의 목적은 개념적 내용(conceptual 

content)과 물리적인 구현체(manifestation)

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보 객체를 전거를 통

해 명확하게 식별하며, 객체 간의 관계를 드

러내고 증대시키는 데 있다. 이런 목적을 반영

한 BIBFRAME의 개념 모델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8> BIBFRAME 개념모델

(출처: https://www.loc.gov/bibframe/docs/bibf

rame2-model.html)

Miller et al.(2012)은 BIBFRAME 프로젝트

의 의도와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BIBFRAME은 연구, 기술개발 활동인 동

시에 기존 서지데이터가 갖는 역사적 맥

락과 이점을 모두 수용함

∙미래 목록환경과 새로운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이용 시나리오와 다양한 정보 출

처와 연결하기 위한 유연성 확보

∙분산된 정보들을 연결하고 표현하기 위한 

아키텍처 모델로서 웹을 고려

∙도서관 외부의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대

한 도입

∙링크드 데이터로 서지 자료를 표현하기 위

한 이전의 노력들에 대한 고려

∙기계적인 작업을 위한 기술도입과 주제전

문가로써 사서의 역량 수용

∙도서관, 출판계, 기록관, 박물관 커뮤니티

에서의 서지 정보를 모델링하기 위한 이

전의 노력에 대한 고려

∙서지 정보 전달을 위한 전통적이고 일반

적인 방법의 강력하고 유익한 측면 고려

∙MARC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중요성

과 역할 고려

∙저작물의 실제 인스턴스와 관련된 데이터

의 생성, 관리, 공유, 보존

∙제어번호, 레코드 제어코드와 같은 레코드 

메타데이터 생성, 관리, 공유, 보존

BIBFRAME은 creative work, instance, 

authority, annotation의 4개 핵심 클래스로 이

루어져 있다. <표 1>은 4개 핵심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정리한 것이다. 

BIBFRAME의 4개 핵심 클래스에서 제기

하고 있는 각 클래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creative works는 간단히 저작(work)으

로 표현하는데 개념적인 항목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저작에는 하나의 정보 개체만이 존재하

지는 않는다. 즉, 다수의 개별 자료가 하나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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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내용

creative Work 목록화 된 개별 자료의 개념적 본질을 반영하고 있는 자원

instance 저작물을 구현한 개별 자료 등을 반영하고 있는 자원

authority
사람, 장소, 주제, 조직 등을 포함한 전거 자원으로 저작물이나 인스턴스에 반영되어 관계를 

정의하고 있는 개념 자원

annotation
추가적인 정보로 다른 BIBFRAME 자원을 꾸며줄 수 있는 자원으로 도서관의 소장정보나 

표제 그림, 논평 등이 속함

(출처: Library of Congress, 2016)

<표 1> BIBFRAME의 4개 핵심 클래스

작에 속할 수 있다. 저작은 웹에서 하나의 통제

점으로 존재한다. 저작의 특징은 해당 자원이 

갖는 주제와 관련된 BIBFRAME 전거(주제, 

사람, 장소 등)와 자원 생성과 관련된 개체(사

람, 조직, 회의 등)와의 관계를 포함한다는 것

이다. 또한, 저작은 다른 저작과 부분/전체 관

계 등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인스턴스(instances)는 저작(work)의 구현

물인 개별적인 자료들을 반영한다. 인스턴스

는 물리적 혹은 디지털 형태를 가질 수 있다. 

BIBFRAME 인스턴스는 웹기반의 통제 포인

트로서 존재하는데 이는 정보자원의 출판, 생

산, 분배와 관련된 BIBFRAME 전거를 적절

하게 구체화할 수 있는 속성뿐만 아니라 문맥

상(상황에 맞는) 관계를 속성으로 갖는다. 

전거(authorities)는 기존에 존재하는 전거를 

대신하거나 경쟁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기 보다

는 웹을 기반으로 한 다양하고 서로 다른 전거

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추상화 

계층(abstraction layer)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다. BIBFRAME 전거는 핵심 전거개념으로 저

작과 인스턴스에 반영할 수 있는 관계정의를 

목적으로 하는데, 사람, 장소, 주제, 조직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목록 관점에서 전거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의 동기화와 동음이의표현을 지

원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이용자 관점에

서 BIBFRAME 전거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통제점을 제공하는데 이는 BIBFRAME 저작

과 인스턴스와 관계를 파악하거나 탐색하는 것

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IBFRAME의 핵심 클래스 중 가장 특징

적이고 클래스와 클래스, 외부 자원과의 연계

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annotation 클래스이

다. BIBFRAME은 전문화, 자동화, 자기 기술

적 메타데이터, 주석(리뷰나 코멘트)과 활용데

이터(usage data)를 수용하거나 구별하기 위

한 기능이 필요함을 인지하였다. 이런 데이터의 

잠재적인 사용을 제한하거나 미리 정의하는 대

신, BIBFRAME 모델은 이런 데이터를 수용하

기 위한 발판의 필요성을 제공함으로써 이 정보

의 제3사용자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의해서 쉽

게 주석을 달 수 있도록 하였다. 

BIBFRAME에서 annotation이 갖는 의미는 

링크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차세대 목록을 

지향하는 여러 시도들이 존재하지만, 주석 계

층과 같은 구조를 통해서 작동하는 방식은 없

었다는 점에 있다. BIBFRAME의 주석 계층

은 매우 간단하다. 정보원에 대한 문제를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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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소장정보를 밝힐 수도 있고, 박물관이나 

기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원(provenance), 혹

은 시맨틱 웹적인 접근과도 유사하지만 훨씬 간

단하다. BIBFRAME의 주석 접근 방식은 현재

의 웹을 지배하고 있는 상업적 관심에 의한 것

보다는 도서관의 지적 능력에 의해서 구동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3.4 사례조사 시사점 도출

지금까지 검토한 사례조사 대상은 프랑스 국립

도서관의 data.bnf.fr 프로젝트, OCLC의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 미국 의회도서관의 Bibliographic 

Framework 프로젝트였다. 단순히 기존 도서

관 데이터를 링크드 데이터의 발행 원칙에 맞

추어 공유한 사례들과 다르게 3개 사례들이 공

통점은 다음과 같다.

∙단순 공유, 개방을 넘어 링크드 데이터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서관 서비스 데이터의 

서비스 품질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자원과 연결

된 다양한 정보 취득을 원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법

∙웹이라는 거대한 정보 생태계에 최적화된 

데이터 구축 변환 방법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경우는 단순한 링크드 

데이터 개방과 다운로드 서비스 외에 작가, 작

품, 주제를 중심으로 Wikipedia와 같은 외부 

정보자원과 인터링킹이 가능한 FRBR 기반의 

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이용자 서비스 시스템

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원천데이터의 표준 형식인 MARC와 EAD

를 RDF로 변환하기 위한 매핑 정보를 CSV 

형태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분류체계 매핑 정보, RDF-EAD 매핑정보, 

RDF-서지정보 매핑정보, RDF-기관명 매

핑정보, RDF-인명 매핑정보, RDF-표제 매

핑 정보 제공

∙HTTP외 FTP를 통한 일괄 다운로드 지원

∙ARK를 활용한 URL 설계로 객체에 대한 

장기적 접근 지원

∙단순한 링크드 데이터셋 검색, 서비스가 

아니라 이용자에게 친숙한 서지 검색 시

스템을 LOD 기반으로 구축

∙LOD의 장점인 인터링킹을 활용한 다양한 

내/외부 정보자원과의 연계와 서비스 구현

∙검색엔진들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서지 

데이터를 잘 색인할 수 있는 RDFa 구조의 

데이터 표현 체계 구축

이런 특징을 감안하면,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시스템이 LOD 저장소와 서비스 플랫폼을 보

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내․외부의 

다양한 데이터셋을 수집하기 위한 수집기와 수

집된 데이터셋을 FRBR 모델로 변환하기 위한 

모듈을 갖추고 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본다

면 온톨로지 모델관리와 통제어휘와 온톨로지

에 적용한 표준용어 관리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OCLC의 경우는 도서관 웹 서비스가 아닌 일

반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점인 검색엔진, 서비스

에서 도서관 서지데이터가 보다 잘 색인되어 노

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프랑스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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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서지 모델은 FRBR을 준

수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차별점과 특징이 존재

한다. 

∙링크드 데이터로 변환하여 소장 정보를 

발행하는 것 외에 웹이라는 거대한 정보 

생태계의 일부로 도서관 데이터가 활용 

가능하도록 열린 데이터 서비스의 일부로 

접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용어집(schema.org)과 방법(RDFa) 선

택함

∙WorldCat은 Schema.org의 용어집을 활

용하여 서지 정보에 대한 구조화된 데이

터를 제공

OCLC의 경우도 LOD 저장소와 서비스 플

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또 FRBR 모델에 기초

한 온톨로지 모델 관리와 schema.org 용어 관

리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BIBFRAME은 연구와 개발 성격을 동시에 

갖는 프로젝트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 단순 발행 중심의 링크드 데이터 서

비스가 아닌 새로운 서지모델을 기반으로 

한 접근

∙도서관 외 기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접근

BIBFRAME의 경우 프랑스 국립도서관, 

OCLC의 경우도 LOD 저장소와 서비스 플랫

폼을 보유하고 있다. 또 FRBR 모델에 기초한 

온톨로지 모델 관리와 schema.org 용어 관리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4. 링크드 데이터 기반 
근대문학자료 서비스 방안

4.1 주요 기능 도출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의 개

편 관점에서 시스템 개발 요소로 도출 가능한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링크

드 데이터 형식의 데이터셋을 저장할 수 있는 

별도의 저장소, 둘째, 다양한 원천데이터를 입

수하기 위한 기능, 셋째, 표준 온톨로지를 관리

하기 위한 관리 기능, 넷째, 외부 노출 극대화를 

위한 콘텐츠 발행 기능이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개편시스템의 원천데이터

가 RDF라는 점을 감안하며 관리시스템과 일반 

이용자를 위한 이용자서비스 관리 기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리시스템은 위에 언급한 

저장소나 데이터 수집, 변환을 거친 서비스 대상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자가 직접 운영하는 시스

템을 의미한다. RDF 데이터의 특징을 고려한다

면 다음과 같은 기능요소 구현이 필요하다. 

∙온톨로지, 표준용어집, 메타데이터 정보관

리 기능

∙링크드 데이터 발행 기능

∙SPARQL Endpoint를 활용한 데이터 탐

색 기능

∙데이터 브라우징 기능

∙외부 데이터 등 연결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다양한 외부 정보와 연결된 검색결과 제공

이상의 도출 기능요소들은 시스템 구현에 필

요한 기능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각각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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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데이터
∙링크드 데이터 형식의 데이터셋을 저장할 수 있는 별도의 저장소

∙다양한 원천데이터를 입수하기 위한 기능

시스템

∙표준 온톨로지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기능

∙외부 노출 극대화를 위한 콘텐츠 발행 기능

∙온톨로지, 표준용어집, 메타데이터 정보관리 기능

∙링크드 데이터 발행 기능

이용자

∙SPARQL Endpoint를 활용한 데이터 탐색 기능

∙데이터 브라우징 기능

∙외부 데이터 등 연결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다양한 외부 정보와 연결된 검색결과 제공

<표 2> 도출된 기능요소의 관점별 구분

요소들을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이 데

이터를 기반으로 핵심적인 서비스를 만들기 위

한 시스템, 마지막으로 이용자 관점에서 구분

하면 <표 2>와 같이 정리된다. 

4.2 데이터 세부 기능

데이터 관점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링크드 데이터 저장소와 원천데이터 입수 기능

을 핵심으로 볼 수 있다. 원천데이터 입수는 시

스템의 가장 첫 번째 단계로 볼 수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서비스는 도서관, 문

학관과 같은 참여기관 데이터를 중심으로 유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원천데이터 입수의 자동

화가 부족하다. 때문에 향후 개선을 위해서는 

참여기관, 유관기관과 더불어 위키피디아, 디비

피디아와 다양한 기관의 홈페이지 정보를 해당 

정보원이 제공해 줄 수 있는 형식으로 입수 할 

수 있는 기능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수된 

파일은 정식 서비스에 활용되기 전에 임시로 

수집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필요가 있다. 

수집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참여기관 자체를 

관리하는 기능과, 수집 데이터 관리 기능이 기본

적으로 필요하다. 또 본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서는 RDF화할 필요가 있으며 RDF화하기 위해

서는 표준 온톨로지가 필요하다. 이 온톨로지 규

칙에 따라 입수 데이터는 변환 가능하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주로 매핑 작업을 선행한 후 변환이 

가능하다. 변환기는 단순하게는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의 경우는 RDF화(rdf-izer), 파일 데이터

의 경우는 개체 확장(entity extractor)을 통해 

RDF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변환까지 마무리된 데이터가 최종적

으로 저장소에 저장 가능하다. 트리플 데이터 

저장소는 단순히 저장하는 기능 외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기와 색인 작업 그리고 추론기능

을 통해 확장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외부 데이터와의 인터링킹 

데이터를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다양한 외부 자

원의 연결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인터링킹 모

듈이 필요하다. 

데이터 관점에서의 핵심 기능들을 다시 세분화

하여 정리하면 <표 3>과 같이 데이터 입수, 수집 

DB, RDF 변환, 저장소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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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데이터입수

∙현 참여기관 데이터 입수

∙국내외 유관기관 데이터 입수

∙정보원(데이터 제공, 위키피이다, 기관홈페이지, 디비피디아 등) 데이터 입수

∙입수 데이터 형식은 RDF, Files, MARC, Z39.50, OAI, RDF 등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구성

수집 DB

∙수집 데이터의 임시 저장소 역할

∙수집 데이터 관리

∙대상 기관 관리

∙온톨로지 관리

∙트리플 매핑

RDF 변환
∙RDB 데이터의 RDF화(RDF-izer)

∙파일 데이터 변환(Entity Extractor)

저장소

(Triple Store)

∙트리플 데이터 로더(Triple Loader)

∙트리플 데이터 색인(Triple Indexer)

∙추론기(Inference Manager)

∙인터링킹 모듈

∙저장소 자체 구축

<표 3> 데이터 관점 세부 기능 정리

4.3 시스템 세부 기능

시스템 관점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준 온

톨로지 관리, 외부 노출을 위한 발행, 온톨로지, 

표준용어집, 메타데이터 관리 기능 마지막으로 

링크드 데이터 발행 기능을 주로 볼 수 있다. 

이는 입수데이터가 표준 온톨로지에 맞게 정제 

및 저장된 후에 이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기

능요소들이다. 여기에서 활용하는 모든 데이터

는 RDF 규격의 트리플 데이터이다. 각 필요 기

능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우선 용어집 관련은 

두 가지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외부 표

준 용어집을 활용할 경우 이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용어집 관리 기능이며, 다른 하나

는 직접 정의한 속성을 포함한 메타 정보 관리 

기능이다. 이 두 가지 용어집 관리가 가능하면 

이를 기반으로 현 서비스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온톨로지 모델 관리가 필요하다. 온톨로지 모

델은 모델 자체로 외부 이용자에게도 노출되어

야하며, 내부적으로도 외부 입수데이터를 변화

할 때 적용하여야 한다. 즉 이 기능은 데이터 

입수의 온톨롤지 관리와 직접 연계되어 운영되

어야 한다. 

변환 완료된 데이터셋은 그 자체로도 서비스

가 가능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발행 

기능이 필요하다. 데이터가 발행되고 나면 관

리자와 일반 이용자 모두 SPARQL Endpoint

와 LOD 브라우징을 통한 데이터 접근을 허용

해줘야하며, 이 기능 구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상 온톨로지 파일의 경우 외부 

표준 용어집을 활용한 경우 온톨로지에 이 부

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다. 온톨로지 파

일 역시 RDF 형식의 데이터로 입수한 표준용

어집의 주소는 표현되나 해당 클래스, 속성 정

보 확인은 어렵다. 때문에 이용자들을 고려하

여 별도의 연결용어집 설명을 관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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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은 시스템 

중 관리시스템에 해당하는 상세 기능으로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구분 내용

링크드 

데이터 관리

∙메타 정보 관리

∙온토로지 관리

∙표준용어집 관리

∙LOD 발행

∙SPARQL Endpoint

∙LOD 브라우징

∙연결용어집 관리

<표 4> 시스템 과점 세부 기능 정리

4.4 이용자 세부 기능

데이터 검색과 브라우징은 위의 링크드 데이

터 관리의 발행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제외하

고 이용자 세부기능은 트리플 데이터 외에 서

비스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말한다. 구

체적으로는 이용자 계정 관리가 기본적으로 필

요하다. 또 서비스되고 있는 데이터와 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관리, 입수데이터와 구축 

데이터에 대한 현황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

능이 필요하다. 링크드 데이터 자체가 사람에

게 친숙한 형태의 정보형태가 아니므로 이를 

시각화하여 노출할 수 있는 시각화 기능도 필

요할 것으로 본다. 이 외 홈페이지 소개글과 같

이 일반적인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과 

서버에 설치된 시스템 자체를 간단히 관리하고 

현황을 볼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 데이터를 조회없이 일괄 다운

로드 가능한 데이터 다운로드 및 공유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용자 세부 기능을 정리

하면 <표 5>와 같다.

구분 내용

이용자 

세부 기능

∙계정관리

∙통계관리

∙데이터 현황관리

∙시각화 모듈

∙일반 콘텐츠 관리

∙시스템 관리

∙데이터 다운로드 및 공유관리

<표 5> 이용자 관점 세부 기능 정리

이용자 세부 기능은 LOD관리 외적인 요소

들에 대한 관리 기능으로 일반 서비스 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근대문학서비

스가 완료되면 최종적인 이용자는 홈페이지에

서 근대문학 자료를 검색하고 열람하는 일반이

용자 외에 검색엔진과 같이 기계처리 필요한 클

라이언트 시스템과 개발자 등과 같은 데이터 이

용자, 참여기관의 기관 담당자까지 확대된 이용

자 확보와 서비스 범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

로 본다. 지금까지 검토하여 제시한 기술요소들

을 기능도식화하여 표현하면 <그림 9>와 같이 

정리하여 제안할 수 있다. 

5. 결 론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학자료 서비스는 국

립중앙도서관의 검색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으면

서도 하나의 독립된 콜렉션으로 존재한다. 이는 

근대문학이 하나의 정보자원으로 중요하게 인식

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의 대표도서관으로서 

국가서지를 작성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정

보자원을 소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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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LOD 기반의 근대문학서비스 시스템 개편 방안

기관 혹은 외부 정보자원과 연계하고자 하는 노

력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용자에게 풍부

한 검색결과를 제공해주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웹을 포함한 인터넷 환경에

서 연결은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외부 정보자원과의 연결은 항상 검증을 필요

로 한다. 정확하고 관련성 높은 대상과 연결되

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원이 신뢰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필

수적으로 사람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검증을 

마친 후에는 지속적인 연결을 확보하여 사람의 

개입 없이 기계적인 연결 유지와 새로운 정보

로의 갱신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링크드 데이터는 외부 정보자원의 연결과 기

계적인 처리에 최적화된 기술이자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의 근대문학자

료 서비스의 경우는 국내외 다양한 기관, 다양

한 콘텐츠의 지속적인 발굴과 연결이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한정된 예산과 

운영인력까지 고려한다면 이런 기술적인 개념

의 도입과 운영은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런 관점에서 

링크드 데이터 개념을 근대문학서비스에 도입

하기 위한 기능요건을 제시하였다. 

기능요건의 제시 근거는 대표적인 서지 데이

터 서비스 기관의 링크드 데이터 관련 프로젝

트를 참조하였다. 물론 관련 프로젝트들이 해

외사례라는 점은 운영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한계요소이기도 하다. 링크드 데이터가 외부 

정보자원과 연계, 기계처리를 위한 유일한 방

법은 아니지만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한 다양

한 국립도서관이 시도하고 있는 데이터 반출 

및 서비스 방식이므로 근대문학자료 서비스의 

개편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한 

가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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